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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여는 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 가정, 사회, 국가에 이바지할 일꾼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그들 스스로 내․외부적인 문제와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들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겪는 변화

는 매우 크고 급격하게 다가와 그들을 내부적으로는 불안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며, 외부적으로는 방황과 무질서에 무방비 상태

로 노출시키게 된다. 풍전등화와 같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길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몸과 마음이 건

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오히

려 청소년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실정이다. 끊임없는 전

쟁, 살인, 폭력, 원조교제 등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

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또 TV, 영화, 음악, 인터넷 등을 통

해 전해지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를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자극하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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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2001년도 학

교폭력실태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언어․신체 폭력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보도와 함께 폭력 가해의 원인이 비행친구, 음란, 폭력매체

탐닉, 공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1) 이는 오히려 길거리

보다 학교가 더 위험하고 학교 안에서부터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

요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2) 이처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과 폭력에 노출되

어 있다면 이들은 학교 밖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들이 자

라서 사회에 여과 없이 배출될 때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

기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청소

년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가치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

에서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공격

성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아봄으로 신앙을 통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불안정과 불균형적인 청소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앙이 청소년

의 가치 체계와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공격성과의 관

련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신앙별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차이

를 살펴보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과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 하위요인간에 나타나는 상관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근

거한 기독교적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의 가치 성립과 성숙한 인격

확립에 의미있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신앙의 이해

1) 기독교 신앙의 개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초하여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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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되시며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인

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실

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계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인간의 힘만

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

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구속

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더불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

에 대한 확신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또한 죽음 후에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

에 이것을 충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3)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많은 신앙적 요

소들(Christian affiliations) 중에 일부인 주일예배 참석, 성경, 기도,

봉사, 세례, 구원의 확신,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을 기독교 신앙을

성숙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정의하였다.4)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요소를 통해 인간에게 발생되는 비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고 치료하며,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 문제 극복과 신앙을

통한 인간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5)

2)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불안과 갈등, 사

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G. S. Hall은 이 시기를 질풍노도(疾

風怒濤)의 시기(a time storm and stress)라고 지칭하였다.6) 특히 내

부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갑작스런 신체의 성장이라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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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을 아

는 것은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면

에서 볼 때, 신체는 급성장하였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청

소년기에 있는 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때는 먼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

요충분조건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영적 발달도 변화하는 시기로 기존에 아동기에서 가

졌던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아동기의 신앙이

무비판적으로 성실하게 수용하는 신앙이라면 청소년기에는 신앙과

종교적 생활에 대해 예리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 그리

하여 신앙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신앙의 궁극적 이유와 원인을 규

명하려고 하는 반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면서

신앙 또한 심화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신앙의 발달단계이론을

연구한 James W. Fowler는 청소년기의 신앙을 비분석적-관습적 신

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단계로 설명한다. Fowler에 따르면

이 단계는 제 3단계인 순응(conformist)의 단계로 인간 관계의 경험

을 확장시킴으로써 가치와 힘에 대한 이미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

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친구들과 부모 등 의미 있

는 타인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자아 존중감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7) 그러나 의미 있는 타인들의 기대와 판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자신만의 독립적인 관점을 형성하거나 주체

성과 자율적 판단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라는 해석이다.8) 이

처럼 자아정체감과 주체성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이 실제

적으로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앙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방향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서게 되면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지속적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들이 기독

교 신앙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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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야 할 것이다.

2. 공격성의 이해

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의 뜻을 가진 ‘aggression’은 다른 생명체에게 상해를 주거

나 파괴하려는 의미를 내포한다.9) 즉, 부상이나 피해입는 것을 원

치 않는 개체 혹은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언어적 행동을 포함한 행동 또는 행동경향을 공격성으

로 정의하는 것이다.10)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격성을 정의할 때 다

음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

격성을 결과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행동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과 둘째, 반응자의 특성 및 공격자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나 동기까지 포함시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11) 전자

의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 되어도 공격행동으

로 간주될 수 있다는 오류를 낳게 된다. 즉, 공격적인 의도가 없이

우연히 발생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찰되는 결과가 나타나

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반면 후자

는 전자의 내용을 포함하고 공격자의 의도까지도 공격성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격

성을 타인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의도나 동기를 포함하여 그 행

동까지를 모두 공격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Ernest

R. Hilgard는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12) 또 Albert

Bandura는 사람을 상처 내어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

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상해를 신체적인 것에서 심

리적인 의도까지 포함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공격성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거나 주고자 하는 공격적

인 의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공격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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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고 아벨이라는 남동

생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

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심히 분

(angry)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극한 분노

를 품어 시기, 원망, 질투로 동생을 살해한다. 또 죽은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노(怒)함으로 반박한다.13)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며 그 분노로 인해 동생을 미워하여 살해함으로 그

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동생은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장면이 영어로는 ‘attacked’와 ‘killed’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부적절한 반응을 함으로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 공격하고 죽였다는 것이다. 가인은 분노, 미움, 질투로 동

생을 공격하였고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여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죽

였다. 그러므로 가인은 동생을 미워함으로 이미 그를 마음 속에서

한 번 죽였고 실제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동생을 두

번 죽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길 분노를 억제하고 화해하

고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

감을 느꼈기 때문이다.14)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결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격성은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품는 것,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이것을 표출함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가

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인간의 공격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

으로써 골육지친을 살인하는 극악무도(極惡無道)함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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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타인을 미워하며 공격하고 살인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악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공격성의 원인

공격성을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충동이론(triebtheorie)으로 해석

하려는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Konrad Lorenz의 동

물행동학적 이론 그리고 욕구의 좌절에서 기인한다는 J. Dollard의

욕구좌절 이론, 관찰과 모방을 통해 습득된 것이라는 Bandura의 사

회학습 이론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을 살펴 본 뒤, 기독교적인 관

점에서 각 이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신분석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인간에게는 생명을 종식시키며 폭력과

파괴의 근원이 되는 죽음본능(thanatos)과 생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삶의 본능(eros)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two basic drives)가

있다고 보았다.15) 이 중 죽음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공격성은

이것이 내부로 흐르게 되면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로 나타나게 되

고 외부로 흐르게 되면 타인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

게 된다고 본 것이다.16)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Freud의 정신분석학은 Charles

Darwin의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Freud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시인들이 자연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문명에 뒤떨어지며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하였

다.17) 또한 종교를 강박적인 신경증으로 인식하고 현대인에게는 유

치하며 해로운 것으로써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집

단 망상이나 집단 신경증이고 교회는 잘못된 초자아(super ego)를

강조하여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보았다.18) 그러

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사람

에게 정신질환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

에서만이 인간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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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정신질환도 치

유하시는 유일한 치료법이 되시는 분이시다.19) 또 죽음본능과 삶의

본능은 폭력과 부도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는 자신을 떠나 폭력, 부도덕이 난무하던 타락의 성(城)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헛된 힘과 부도덕을 용납하지 않으

셨다.20)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서 이같은 이론을 수용하여 협력하

고 융합하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상담 사역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되는 것이

다.21)

(2) 동물행동학적 이론

공격성을 동물행동학적 측면에서 다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Lorenz이다. 그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공격성을 인간에게 적용

시켰는데 즉, Lorenz는 자신의 저서 on Aggression에서 동물이 나타

내는 다양한 공격성을 여러 종에 걸쳐 관찰하고 실험한 연구결과

를 통해 인간의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학 부분에

서 노벨상을 수상하며 개인과 종의 생명보존을 위한 공격의 본질

적인 역할을 증명하였다.22) 그에 따르면 공격성을 일종의 투쟁 본

능으로 보고 생존 및 종족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동

물행동학에서는 인간도 동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보았다. Lorenz는 공격은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서 본능적인 것

이며, 공격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 생활공

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Lorenz의 이론은 동

물에 대한 연구를 인간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간과 동물을 같

은 관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인간의 인지 및 학습능력을 과소 평

가하여 지나치게 동물적 본능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

다.23) 또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

하실 때 단순히 동물적 본능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갖도록 창조하셨다.24)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증기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감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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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증기통 속

의 가스처럼 가끔씩 분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억압, 분노

등의 감정은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일 뿐이며 상황이 중지되면

분노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증기통의 원리대로 가끔씩 분

노를 터뜨리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에게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시키는 것이 된

다.25) 분노, 억압 등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비정상

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타인과 심각한 부조화를 일으키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26)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만물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의 역할로 창조된 인간을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결과

에 적용시킨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으

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욕구좌절 이론

욕구좌절 이론은 Dollard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Dollard의 이론은

Freud의 영향을 받았으나 공격성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성적행

동이나 생존 또는 죽음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욕

구좌절의 산물이라고 하였다.27) Dollard는 욕구의 좌절이 공격충동

을 유발시키며 심한 욕구좌절의 경험이 강력한 공격충동을 나타내

게 되며 공격적인 습관에서 개인차보다는 상황적 결정요인을 중요

시하였다.28) 그가 말하는 좌절감은 방해 좌절감(목적의식 행동의

제지)과 결핍 좌절감(부족한 상태), 해로운 자극(noxios stimuli)의 형

태로 요약되며, 모든 불쾌하고 혐오적인 사건 또는 내․외적인 자

극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29) 이러한 좌절감은 성냄,

분노, 노여움, 공포심 등의 느낌을 갖게 되어 공격성으로 변화하는

데, 이같은 중계변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목표가 제지되고 좌절당

했을 때 혐오감을 갖고 공격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감에서 오는 공격성은 그것을 극복하거나 적절하게 해

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면 좌절감을 즉시 공격성으로 표현

하지 않고 다른 긍정적이고 성숙된 방법으로 해결에 도달할 수 있

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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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활에 중심이 되며 모든 것이 될 때 마

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생활 속에서 겪는 불

만과 좌절감이 더 이상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못한

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활을 맡기면 좌절

로 인한 분노나 억압 등의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성경적인 원리에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30) 분노라는 감정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

다. 분노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불의와 합당치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의분, 응징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진노, 파괴

하고 죽이고자 하여 폭발하는 격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 했을 때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원망 등이 있다.31) 구약에서는 하

나님이 나타내신 분노라는 말이 375번 나오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

스도 역시 분노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불의, 위선, 교만에 대한

의분이었다.32)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하기를 분을 품었으면 해

가 지기 전에 풀라고 권면하였으며, 잠언 14장 29절과 22장 24절,

29장 11절을 통해 노를 품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격이 덜 성숙된 상태에서 분노가 더 강렬하고 자기절제력

이 없으며 인격이 높은 단계에서는 분노에 대한 자기절제와 조절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죄와 엄청난 파괴력이 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

을 찾아내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생각

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과 감정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33) 즉,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

야 하는 것이다.34)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적 입장에서 좌절감과 분노

가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제대로 자제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초한 내․외적인 지지와 안정을 제공해 주어

야 할 것이다.

(4)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서 공격성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결과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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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환경적 요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학자인 Bandura

는 공격성이란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관찰된 결

과가 학습되어 나타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

동은 다른 사람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공격적

행동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격적 인물이나 공격성을 발휘하

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관찰된 공격행동을 모방하여 습득하게 된

다는 것이다.35) 공격적인 반응을 습득하는 것은 경험과 관찰된 학

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습관이 되어 유지된다고 보았

다.36)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공격성은 공격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되며 강화(reinforcement)를 받을수록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공격성이 가정의 성장배경에서 관찰되고 모방하는 것과 하

위문화가 제공하는 공격성의 성공적인 모델을 통해 습득하거나

TV, 인터넷, 영화, 음악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자신을 폭력영화의 주인공이나

게임의 실존 인물로 착각하며 공상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등 비교

육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37) 이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

각을 고찰해 보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적인 영화, TV 등의 대

중매체 또는 가정에서 공격성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 그렇

게 학습된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또한 공격성을 긍

정적인 모델이나 강화를 습득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

적인 면에서 학습이 되어 당장 공격적인 행동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분노, 억압, 적개심 등의 감

정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외적

인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내적인 감정 조절과 성숙한

대처능력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

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

생의 올바른 안내지침을 찾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

다.38)

3) 공격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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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는 Buss와 A. Durkee의 7가지 공격성 분류와 David R. Shaffer의 적

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과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

려진 Buss와 Durkee는 공격성의 유형을 육체적 폭력행위인 폭행

(assault),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 등의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는 흥분성(irritability), 협동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행동의 부정성(negativism), 실제로 또는 상상적

인 확대를 하여 현실을 왜곡함으로 갖는 분노로 인해 타인을 질투

하고 증오하는 원한(resentment), 타인을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심

하며 적개심을 나타내는 의심(suspicion), 언어를 사용해서 위협하며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으로 나누었다.39) 이와 같

은 공격적 유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도 미약하게 나타나지

만 그 빈도와 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를 공격성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Shaffer의 유형을 살펴보면, 적대적 공격성이란 행위

자의 주요한 목적이 피해자를 상처 입히거나 손해를 주려고 하는

공격적 행동이다. 반면 도구적 공격성은 비공격적인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남자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갖기 위

해 그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이다.40) 즉 어떤 대상이나 영토

등 행위자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행하

는 공격성인 것이다.

4) 청소년의 공격성

인간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각 시기마다 발달과업을 이행하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adolescence’는 ‘성장하다’ ‘성숙으로 자라가

다’성숙을 향해 가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인 ‘adolescere’에서

유래된 말로써 청소년기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생각

과 느낌, 행동들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41) 특

히 이 시기는 아동과 성인기의 중간적 생의 단계로써 두 영역 사

이에 주변인(marginal man)이며 발달과정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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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데, 그 기간은 가정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42)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질풍노도와 부화뇌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

럼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

접적이기도 하다. 즉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거나 좌절감 등을 경험

하면 학교교사에게까지 신체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적개심으로

인해 타인과 싸움을 하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공격적 감정을

해소시킨다.43) 이와 같이 공격성이 외부로 표출되어 행동화된 것이

폭력이다. 폭력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며 개인적으로

는 심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특히 청소년 폭력 범

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살인과 공격, 테러, 전쟁의 모습이 여실하게 실시간

TV와 신문에서 계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이 주

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44) 이처

럼 청소년 폭력은 피해자뿐 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겪으며 물질남용이나 자살시도

등 다른 범죄행위로 전위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5)

청소년이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하며 충동적으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황과 외부의 환경들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잘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의 부

족과 욕구불만이 누적되면서 좌절감이 쌓이지만 성숙한 대처방안

의 미숙으로 인해 쉽게 공격적인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

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청소년이 사랑과 겸손의 기독교적 가치관

을 형성하여 그들이 겪는 환경을 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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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을 비롯해서 군

포, 과천, 성남, 안양, 의왕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학교 남학생 273명과

여학생 323명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 249명과 여학생 59명으로

총 904명이었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한 표집의 대상 인원은 총 1,000명이었으며, 이 중 응

답상의 오류가 있고 불성실하게 대답한 설문지 96부를 제외한 총

904부가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0을 이용

하여 two-way ANOVA(이원변량분석), t-test, Pearson 적률 상관관계

를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검사는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 동안 본 연구

자가 해당학교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 하에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

지와 설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

실시와 수거하기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Ⅳ.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분석

신앙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공격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별로는 기독교 신앙이 공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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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낮으며 천주교, 없음, 불교, 기타의 순서로 갈수록 공격성이

신앙 성별 N M SD

기독교

남 185 69.7622 12.68976

여 185 67.5514 12.70650

전체 370 68.6568 12.72914

불교

남 58 71.2759 14.61529

여 38 71.0526 11.65946

전체 96 71.1875 13.45817

천주교

남 59 71.0678 15.58167

여 54 66.1481 13.32668

전체 113 68.7168 14.69236

없음

남 211 70.2417 11.36676

여 101 70.2178 12.68984

전체 312 70.2340 11.79077

기타

남 9 74.4444 14.38846

여 4 65.2500 14.66004

전체 13 71.6154 14.53466

합계

남 522 70.3525 12.77091

여 382 68.3822 12.75102

전체 904 69.1599 12.79256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성, 분노, 적개심 중에서 신체

적 공격성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인 보다 공

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반응분포 및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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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 분석

N X SD t p

기독교 370 68.6568 12.72914

-1.690 .091
비기독교 534 70.1180 12.81413

<표 3>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검증

주일

예배

출석

기간
성경 기도 봉사 세례

구원의

확신

가족의

종교
공격성

총점
-.116* -.101 -.030 -.089 -.107* -.059 -.140** -.133*

신체적

공격성
-.100 -.100 -.029 -.084 -.050 -.044 -.142** -.101

분노 -.078 -.136** -.035 -.064 -.084 -.064 -.080 -.105*

적개심 -.108* -.033 -.015 -.072 -.131* -.045 -.120* -.127*

*p<.05, **p<.01

SS df MS F p

신앙 750.301 4 187.575 1.152 .331

성별 589.861 1 589.861 3.622 .057

신앙

*

성별

713.402 4 178.351 1.095 .358

<표 4>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 하위요인간의 상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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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의 하위요인간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분노

는 낮으며 주일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전체

공격성과 적개심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할수록 전체 공격성

과 신체적 공격성, 적개심이 낮았으며 가족이 모두 기독교 신앙인

일수록 전체 공격성과 분노, 적개심은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앙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성의 평균 점수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

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은 기독교 신앙의 유

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의 하위요인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으며, 신앙별로는 기독교 신

앙이 공격성이 가장 낮으며 천주교, 없음, 불교, 기타의 순서로 갈

수록 공격성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

진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공격성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통해 공격성을 올바로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적 공격성에서 기

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성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성의 행동화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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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긍정

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대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

된다. 셋째, 교회 출석기간, 주일예배, 봉사, 구원의 확신,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청소년들이 전인적인 기독교 신앙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교

회와 가정에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으로 인도해야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보다 공격성이

낮으며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신앙요소 중에서 구

원의 확신과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보아, 청소년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게 되며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적 환경이 청

소년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증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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